
LG- 호남, 현대경영 직접 감시한다!
본사 및 대산공장에 10여명 공동으로 … 재무현황 및 공장가동 점검

LG화학-호남석유화학 컨소시엄이 최근 인수가 결정된 현대석유화학의 재무현황 및 공장가동 상태 등 회사

의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경영 모니터링팀을 파견한다.

LG화학과 호남석유화학은 공식 인수를 앞둔 현대석유화학 본사와 대산공장에 서기원 LG화학 상무와 허수

영 호남석유화학 상무를 공동단장으로 하는 10여명의 경영 모니터링 요원을 파견해 현장상황 파악에 들어간

다.

모니터링팀 구성은 기획(2명), 영업(2명), 생산(2명), 기타(4명) 등으로 각각 LG화학과 호남석유화학의 현업

부서에서 차출되며, 앞으로 실제로 인수가 완료될 때까지 현대유화에 상주하면서 인수에 따른 제반사항을 점

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대석유화학은 LG와 호남 감시단에 의해 생산, 영업, 재무, 인사 등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감독

을 받게 된다.

호남석유화학은 최근 현대석유화학의 핵심인재들이 고용불안을 느껴 속속 회사를 떠나고 있어 인수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5월말까지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감시단을 파견키로 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현대 직원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신변불안을 느낄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면

서도 임원 등 일부 간부급이 교체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한편, LG-호남은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강조함으로써 현대석유화학 인수의 당위성을 적

극 설명하는 등 마지막 관문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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